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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자랑스러운 사례           15-08-29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보도를 가끔 접하다가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자랑스러운 사례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선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두 병사들이 보여준 군인정신과 애국심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큰 부상을 입고도 전우를 구하려는 병사들의 전우애도 자랑스러웠지만 그들은 다리를 잃은 상태에서 계속 군에 남고 싶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으니 고국이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초 긴장 사태가 야기 되었고 전운이 감돌게 되었을 때 전우를 GP에 남겨두고 군을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역 연기 신청을 한 군인들이 80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그들은 실로 자랑스러운 군인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비율의 정년들이 “도망가겠다”고 답한 일본 청년들에 비할 때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우가 큰 부상을 입었고  “한국을 초토화 시키겠다” 또는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는 적군을 코앞에 두고 전역을 연기하면서까지 국방의무에 충실하려는 군인들이 있으니 차세대가 이끌게 되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튼튼하다는 긍지 섞인 희망이 가슴을 메웁니다.
전역을 연기하면서 군에 남겠다는 수십 명의 군인들도 자랑스럽거니와 그들을 채용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이 있으니 그런 기업들의 경영진도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기업체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직원들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의 마음씨와 태도입니다. 애사심, 동료애,  희생정신을 갖춘 직원이 기업을 발전시키는 최우수 직원입니다.  전우를 위험한 지경에 남겨둔 채 현역생활을 떠나지 않겠다는 정신은
어느 기업에서도 가장 값진 직원이  될 인물입니다.  약간 아위운 점은 그런 군인들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더 많아 나오지 않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자를 심히 차별한다는 보도를 우리는 자주 접했습니다. 그런 차별을 받았다는 실 경험담을 저 자신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표하여 연설을 하도록 지명받은 졸업자는 뇌성마비 장애자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휠채어에 앉은 채로 연설하게 되는  25세의 여성 장애자는 서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직장도 얻었다고 하는데 이런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그녀를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지명한 서울 대학교 당국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 망씀 드린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신념을 굳게 해줍니다. 끝
